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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과일, 인도 수출길 열려

약 6년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 2월 29일 드디어 한국산 사과와 배, 모과 총 세 개의 품목에 대한 

對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었다. 현재 맥아, 면화, 캐슈넛, 엽연초와 같은 품목이 인도에 

소량으로 수출되고는 있지만 국산 과일이 인도에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요청목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던 파프리카와 버섯은 안타깝게도 허가되지 않았으나 허가된 

과실류 3품목은 4월 10일부터 수입요건이 발효되면 즉시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3가지 과실에 대해 인도에서 제시한 수입요건은 해당 품목이 복숭아심식나방, 무당벌레 등 총 

8가지의 우려병해충으로부터 감염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꼭 수출 전에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처리 혹은 저온처리를 통해 해당 품목을 소독하는 것이다.

한국산 과일의 첫 인도 수입허가에 따른 향후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 전망은?

최근 한국 농산물 중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의 농가들이 몇몇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수출다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 

과일은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국산 과일을 수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에게서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국산 과일이 한번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현지에서 좋은 판매

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와 여러 농산물 관련 기관 및 유통 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바탕

으로 한국 농산품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일례로 한국 농식품부는 딸기와 

같은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신 시장 개척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산 과일의 인도 진출은 국산 과일이 인도에서 처음 판매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다른 한국산 농산품들이 인도 시장에 진입하기 하나의 발판으로서 이번 

수출 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농가들은 향후 세 가지 품목에 이어 더 다양한 품목들이 인도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인도 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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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경우 수출과 관련된 영문 자료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인도에 

수출되고 있는 국내 농산물이 많지 않을뿐더러 첫 신선 과실 수출이기 때문에 진출을 시도하는 업체

들은 수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에서도 수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가이드 지침을 지원해야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수출 피해를 최대한 막고 거래도 원만히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많은 유관 업체들이 수출을 

진행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인도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KATI(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상의 콘텐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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